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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가족생계의 책임

자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자 역할

까지 요구되고 있다[1]. 아버지들은 비록 평일 주간에는 직장 일에 

매여 있으나 그 외의 시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

머니와 함께 부모 역할을 분담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2]. 

첫 아기 아버지에 대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산후 1개월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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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뿐 아니라 아버지들에게도 첫 자녀의 출생은 삶의 큰 변

화로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에 매우 

낯설고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3,4]. 또한, 병원의 포괄적 수가제

도 적용으로 출산 후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이 기간 동안 부모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퇴원하

거나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5-7]. 따라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이 시기에 부성 역할 수행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역할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문

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8]. 그러나 이들은 초보 아버지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

를 갖지 못한 채 대부분 지인들의 이야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으며[3],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적절한 사진과 정보를 원하

여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

다[9].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아기와의 유대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됨(fathering)의 경험과 감정을 공

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적, 지지적 자원이 부족하여 아버지로서

의 과업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10,1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사는 입원기간 동안 신생아 아버지

들에게 아기를 만져보고 돌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12]. 또한, 아버지됨의 경험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며, 신생아 돌보기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 긍정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3,14].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현장에서는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욕구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미 산모 대상의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양육행위, 지식 증진에 효과가 있고 교육 만족도도 높

음을 확인한 바 있다[5,15,16].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기술

한 문헌들은 있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의 효

과를 본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국내에서 몇 연구

가 있을 뿐이다. 선행 연구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아기 관련 지

식과 아버지 역할 변화 대처에 대한 자신감과[17] 신생아 돌보기 지

식 정도 및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여[6] 아버지 교육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과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을 구성하고 시행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와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 

후 약 1-3주 동안 산후조리원으로 가거나 그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버지와 아기가 실제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퇴원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효과를 평가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실에서 퇴원을 앞둔 첫 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비디오·구두교육, 시범교육과 실

습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퇴원 후 1개월에 측정하여 분석하고

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아기 아버지에게 제공한 비디오·구두, 시범

교육과 직접실습을 포함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퇴원 한 달 후 신

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및 교육만족도를 파악

하기 위한 것이다.

3.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은 Meleis [18]의 역할결핍과 역할보

강: 예측과 처방의 패러다임이다. 이 이론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새

로운 역할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역할에 대한 기능 결핍으로 비기능

적인 역할전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할 결핍이란 자신 혹은 자신

에게 중요한 타인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역할 행동과 부합하

는 감정·목표·역할이행·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

할보강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 역할 보완을 위

한 행동패턴, 구성단위, 감정, 목표의 자각 등에 대한 경험 혹은 정보

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간호 중재 과정의 기본개념인 역할보강은 역할획득을 성취하도

록 이끌어주는 수단으로, 역할 명확화(role clarification)와 역할수행

(role tak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역할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

한 전략은 역할 모델링(role modeling), 역할 리허설(role rehearsal)과 

관련 그룹(reference group)과의 상호작용이다. 즉, 의사소통과 중재

를 통하여 전략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구성요소를 성취하여 역할이 

보강 및 획득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첫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아버지라

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위기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이 

손상되고 역할적응이나 발달과제를 완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신생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결핍되고 비기능적 역할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할을 보강하기 위

해서 역할 모델링, 역할 리허설, 관련그룹과의 만남을 통하여 역할

을 명확히 인지하고 역할수행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원 2-3일 전 실험군의 첫 아기 아버지에게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교

육 시작 시 아버지는 각자의 소개와 아버지가 된 느낌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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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하고, 비디오와 구두교육을 통하여 아버지가 궁금해 하는 

신생아 돌보기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역할이 명확화 되고 지

식수준이 상승할 수 있다. 그 후 연구자가 교육내용 중 중요한 몇 가

지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아버지들은 마음속

으로 그 역할을 상상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아버

지가 아기모형으로 직접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수행해보는 역할 리

허설의 기회를 통하여 그 역할을 좀 더 이해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될 수 있다. 이 간호중재는 결국 아버지에게 신생아 돌보기 

역할을 명확히 인지시키며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지식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직접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역할수행이 증진되어 신생

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아지며 역할보강의 구성요소를 만족시킴으

로써 아버지 역할을 획득하고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아버지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종속

변수로 하고,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 개념을 

조작화 하였다(Figure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첫 아기 아버지에 대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시립병원 신생아실에 입원

한 첫 아기 아버지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며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건

강상의 문제가 없는 단태아로 첫 자녀인 경우, 신생아의 체중이 

2,500 g 이상 4,000 g 미만, 재태기간이 37주 이상 42주 미만의 만삭아

인 경우, 아버지가 산전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퇴원 

후 아버지와 신생아가 같이 동거할 예정인 경우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 version에 따라 두 그룹 간 비교

에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80, 검정력 .80으로 하였을 때 실험

군 26명, 대조군 26명이 필요하였으나 연구 과정 중 탈락을 고려하

여 최초 대상자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30명씩 선정하여 자료 수집

을 하였다. 실험군에서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1

명, 퇴원 후 연락되지 않는 경우로 2명이 탈락하였으며, 대조군에서

는 퇴원 후 아기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1명, 퇴원 후 연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3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27명, 대조군 26명이 최종대상

자에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1) 신생아 돌보기 지식 측정 도구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 대한 아버지의 지식 측정 도구는 Seo 

[19]가 개발한 초산모 대상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척도를 개발자에

게 도구 사용을 허락 받았으며, 본 연구자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도구의 

원 문항은 신생아 목욕시키기, 수유시키기, 기저귀 갈기, 아기의 주

변 환경관리, 이상증상 발견 및 간호에 대한 22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과 관련이 없는 모유수유(2개 

문항), 기저귀 갈기(2개 문항)와 주제가 중복되는 목욕시키기(2개 문

항), 수유시키기(3개 문항), 주변 환경관리(1개 문항)부분은 제외하

였다. 또한, 답변이 애매모호한 체온과 색깔 구별의 2개 문항을 수

정하고, 아기돌보기, 황달, 배꼽 간호와 관련된 4개 문항을 추가 구

성하여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맞다”, 

“틀리다”, 또는 “잘 모르겠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바르게 

응답한 문항은 1점, 틀리게 응답한 문항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

점으로 처리한다. 도구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6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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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박사과정생 1인,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주임간호사 1인, 총 

5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표

시하게 하여 전체문항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구하였다. 1

차에서 CVI는 .88이었으며, 문항별로 3점 또는 4점이 아닌 문항은 

수정하였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hronbach’s α= .81이었다.

2)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Lim과 Yoo [6]가 개발한 신생

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를 도구 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

고 본 연구자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래의 도

구는 신생아 목욕, 탯줄 관리, 예방접종, 옷 입히기, 기저귀 갈기, 분

유관련, 아기 달래기, 트림시키기에 대한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시행된 교육내용

과 관련이 없거나 광범위한 질문인 예방접종, 옷 입히기, 우유병 세

척, 분유타기, 이상증상 발견의 5개 문항을 제외하고, 주위환경 유

지(1개 문항)는 수정하였으며, 구토 시 대처방법, 황달, 청각발달의 3

개 문항을 추가 구성하여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서 “매우 자신 있다” 5점부터 “매우 자신 없다” 1점까지로 가

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박

사과정생 1인,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주임간호사 1인, 총 5

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표시

하게 하여 전체문항의 CVI를 구한결과 모든 문항이 3점 또는 4점

으로 1.0이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94였다.

3) 신생아 돌보기 교육만족도 측정 도구

신생아 돌보기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만족도는 Choi[15]가 개

발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방형 

질문 2개 문항은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도구

는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 이해도, 실제적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폐쇄형 질문 6개 문항과 개방형 질문 2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질문으로는 본 연구에서 돌보기 

교육을 적용한 실헐군에게만 시행하는 도구임을 감안하여 ‘퇴원 

교육 후 도움 되었던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와 

‘추가로 교육 받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로 

수정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

다” 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배점하여 가능한 점수 범

위는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Chronbach’s α=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였다.

4) 교육 프로그램 제작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7년 임상 간호사로 근무한 연구자의 경험

에 기초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해있던 첫 아기의 아버지와 퇴원 후 3

주 이내의 아버지 5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에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있고 배우고 싶은지 퇴원한 신생아 

아버지에게서는, 실제로 키우면서 느꼈던 필요한 사전 교육 내용과 

힘든 점 등에 관련한 면담을 시행하였다.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아기 안기, 목욕하기, 배꼽 소독하기, 수유하기, 놀아주기, 기저귀 갈

기, 황달 구별하기, 이상증세 발견 등에 관련한 내용을 궁금해 하였

다. 이 면담 결과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신생아 돌보기

에 대해 어려워하는 내용과 중요도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교육내용

을 구성하였다. 작성한 교육 내용에 대해 아동 간호학교수와 신생

아실의 수간호사에게 자문과 평가를 받았다.

교육 방법은 비디오교육, 구두교육, 시범교육과 직접 실습으로 나

누었으며, 부모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인 아기 안기, 목욕시

키기, 배꼽관리, 우유먹이기, 트림시키기, 대변, 황달을 비디오 자료

로 제작하여 아버지가 따라 하기 쉽도록 하였다. 비디오자료는 아

버지에게 실제적인 아기돌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생아실

에 입원해 있는 아기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하고 내레이션과 자막을 

넣어 직접 제작하였다. 구두교육은 실내온도 및 습도, 신생아 발달, 

피부와 손·발톱 관리, 소변, 기저귀 발진, 구토, 고열 시 대처법, 아기 

달래기, 아기의 울음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시범교육과 직접실습의 내용은 기본적이면서도 아

버지가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아기 안기와 달래기, 아기와 놀

기, 우유먹이기, 트림시키기, 기저귀 갈기, 구토 시 대처법으로 구성

하였다. 위의 모든 교육내용은 사진을 포함한 소책자로 제작하여 

교육 시 아버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내용은 처음에 각자의 소개와 아버지가 된 느낌에 대한 의

견 교환(3-5분) 후 아기 안기, 목욕시키기, 배꼽관리, 우유먹이기, 트

림시키기, 대변, 황달 내용의 비디오교육 자료와 실내온도 및 습도, 

신생아 발달, 피부와 손·발톱 관리, 소변, 기저귀 발진, 구토, 고열 시 

대처법, 아기 달래기, 아기의 울음 내용의 구두 교육 자료를 제공하

여 25-30분 동안 교육했다. 시범교육은 아기 모형을 가지고 본 연구

자가 아기 안기와 달래기, 아기와 놀기, 우유먹이기, 트림시키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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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선·방경숙

저귀 갈기, 구토 시 대처법 등의 시범(5분)을 보인 후 아버지가 아기 

모형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돌보기(5-10분)를 시

행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과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과정의 시간(5

분)을 갖도록 하여 총 5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이해

를 돕고 추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Table 1).

퇴원 2-3일 전 1회 3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 내용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아버지의 교

육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9시 사이에 교육을 하였다. 실험군

에게 신생아 돌보기 교육 직후에 교육만족도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한 첫 아기 

아버지 중 실험군에 앞서 대조군 30명에 대한 자료 수집을 먼저 실

시하였으며, 대조군의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 30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사전 조사 기간은 

대조군이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실험군은 5월 8일부터 7

월 2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은 산모가 퇴원 전날, 즉 정상 분만 산모는 

분만 후 2일째, 제왕절개 산모는 수술 후 3일 또는 4일째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퇴원 한 달 후에 사전 조사 시 아버지가 작성했던 대상자 특성 설

문지 중 퇴원 후 가능한 연락처 기재를 요청하여 응답한 전자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보내어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설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척도는 사전 조사에서 사용한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퇴원 후 상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실험

군에게는 제공받은 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추가로 측정하였으

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내외였다.

모든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 대조군에게는 실험군에게 교육한 

교육내용을 책자로 제공하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는 

실제 아기를 돌보는 과정 중 궁금한 것이나 어려웠던 경험에 관련

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2013년

도 해당 병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사(IRB No. 20130219/16-

2013-28/031)와 소속 대학의 연구 대상자보호심의(IRB No. 2013-29)

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

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

을 알렸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신생아 돌보기에 관련한 정보

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은 거의 없음을 알렸다.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거

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자

료는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2-test로, 퇴원 한 

달 후 두 집단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교육 전, 교육 직후, 퇴원 한 달 후의 지식과 

자신감 분석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교육만족도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신생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Table 1. Newborn Care Education

Activity Duration (minutes) Material Contents

Exchange of opinions 3-5 Exchange of opinions about feelings on becoming a father

Video 13 Video Holding a baby, bathing, umbilicus care, feeding, burping after feeding, stool, jaundice

Verbal 10-15 Booklet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newborn development and play, skin and nail care, 
urine, diaper rash, dealing with vomiting and high fever, soothing crying baby

Demonstration 5 Baby doll Holding a baby, soothing crying baby, playing with baby, feeding, burping after feeding, 
changing diaper, dealing with vomiting 

Practice 5-10 Baby doll Holding a baby, soothing crying baby, feeding, burping after feeding, changing diaper, 
dealing with vomiting

Q&A 5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qu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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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교육정도는 거의 대졸이상이었으며, 

수입은 실험군에서 300만원 이하 13명(58.1%), 대조군은 10명(38.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족형

태는 부부만 살고 있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결혼기간은 1-3

년 사이, 결혼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임신계획여부는 계획된 임신이 두 군 모두 80% 이상이었고, 

분만형태는 실험군은 제왕절개를 한 경우가 15명(55.6%)으로 좀 더 

많았으며, 대조군은 자연분만이 16명(61.5%)으로 더 많았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아기 성별은 여아가 실험군에서 51.9% 대조군에

서 53.8%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 간 

원했던 아기 성별은 상관없다는 응답이 55.6-61.5%였고, 가족분만

실 참여유무는 참여함이 많았으며 모두 두 집단의 특성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산후조리원에 머문 기간은 평균 9.96±

6.31일, 대조군은 10.37±7.09일이었으며,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부모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수유 

내용도 혼합수유가 70%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신생아 돌보기 교육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t=1.56, p= .124)과 자신감(t=1.13, p= .265)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신생아 돌보기 교육 효과 검정

퇴원 한 달 후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 아버지의 

평균 지식은 12.19±1.24점으로 대조군 아버지의 평균 지식 10.19±

Table 2. Homogeneity Test of the Father’s Characteristics and Pre-test for Fa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7) Cont. (n=26)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5
≥ 35

10 (37.0)
17 (63.0)

12 (46.2)
14 (53.8)

0.45 .501

Education ≤ High school 
≥ University

 4 (14.8)
23 (85.2)

1 (3.8)
25 (96.2)

1.87 .172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301-400
≥ 401

13 (48.2)
 8 (29.6)
 6 (22.2)

10 (38.5)
10 (38.5)
 6 (23.0)

0.60 .743

Family type Only couple
With parents

25 (92.6)
2 (7.4)

 26 (100.0)
0 (0.0)

2.00 .157

Length of marriage (year) <1
1-3
>3

 4 (14.8)
14 (51.9)
 9 (33.3)

 5 (19.2)
15 (57.7)
 6 (23.1)

0.73 .695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18 (66.7)
 9 (33.3)

22 (84.6)
 4 (15.4)

2.31 .129

Planned pregnancy Yes
No 

22 (81.5)
 5 (18.5)

23 (88.5)
 3 (11.5)

0.50 .478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C-section

12 (44.4)
15 (55.6)

16 (61.5)
10 (38.5)

1.55 .213

Baby’s gender Male
Female

13 (48.1)
14 (51.9)

12 (46.2)
14 (53.8)

0.21 .884

Desired baby’s gender Male
Female
None

2 (7.4)
10 (37.0)
15 (55.6)

 3 (11.5)
 7 (26.9)
16 (61.6)

0.74 .690

Participation in delivery Yes
No 

16 (59.3)
11 (40.7)

17 (65.4)
 9 (34.6)

0.21 .646

Number of days in postnatal care center 9.96±6.31 10.37±7.09 -0.22 .826

Helper for newborn care Postpartum caretaker
Parents 
Other

10 (37.0)
15 (55.6)
2 (7.4)

 9 (34.6)
15 (57.7)
2 (7.7)

0.03 .983

Feeding type Breast feeding
Mixed feeding

 8 (29.6)
19 (70.4)

 7 (26.9)
19 (73.1)

0.05 .827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7.04±2.58 8.12±2.44 1.56 .124

Confidence in newborn care 46.56±6.94 49.35±10.75 1.13 .26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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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점보다 높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4.51, p< .001).

실험군의 퇴원 한 달 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62.26±8.89점으

로 대조군 56.81±8.44점보다 높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2.29, p= .026) (Table 3).

실험군의 교육 전, 교육 직후, 퇴원 한 달 후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

한 결과 모두 p< .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과 교육 직

후, 퇴원 한 달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3. 실험군의 교육 직후와 퇴원 한 달 후 교육만족도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교육 직후와 퇴원 한 

달 후 교육만족도 중 폐쇄형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교육 직후 27.37±2.73점, 퇴원 한 달 후 25.30±3.40점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였으며, 두 시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98, p= .058) (Table 4).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교육 직후와 퇴원 한 

달 후 교육만족도 중 개방형 질문 2개 문항은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0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신생아 돌보기 교육 

후 도움 되었던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

문에 교육 직후에는 아기안기 3명, 기저귀 갈기 3명, 트림시키기 2명, 

목욕시키기 2명 등의 순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퇴원 

한 달 후에는 트림시키기 4명, 목욕시키기 4명, 아기안기 2명 등의 항

목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추가로 교육 받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 직

후에는 분유 준비 방법이 2명이었으며, 이외에 아기에게 생길 수 있

는 질병과 대처법, 질병에 대한 사전인식 방법, 아기와 친밀도를 높

이는 놀이, 마사지 방법이 있었다. 퇴원 한 달 후에는 스트레칭 방법, 

신생아 이후 아기 발달 과정과 관련된 교육 요구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대상자들이 아버지 역할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생아 돌

보기에 대한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 후 중재를 

제공하고,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기 출생 한 달 후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

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첫 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출생 전과 출생 후에 구두교육을 적용

한 그룹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아기와 관련된 지식이 증

가하였다는 결과나[17] 소아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생아 모형

을 이용하여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그룹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신생아 돌보기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6] 

유사한 결과이며, 또한 초산모에게 소책자, 비디오교육, 구두교육, 

시범교육 등을 제공한 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한 여러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20-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두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룹과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을 비

교한 결과 두 군 모두 교육 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아졌지만,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그룹이 구두교육을 받

Table 3. Comparisons of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partum One Month

Variables
Exp. (n=27) Cont. (n=26)

 t p
  M±SD   M±SD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12.19±1.24 10.19±1.92 -4.51 < .001

Confidence in newborn care 62.26±8.89 56.81±8.44 -2.29 .02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s of Knowledg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on Newborn Care for Fa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N =27)

Variables

Before 
educationa

Immediately after 
educationb

One month after 
dischargec

F or t p Scheffé
M±SD M±SD M±SD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7.04±2.58 12.30±1.51 12.19±1.24 69.74 < .001 a<b,c

Confidence in newborn care 46.56±6.94 63.19±8.36 62.26±8.89 35.91 < .001 a<b,c

Satisfaction with education - 27.37±2.73 25.30±4.00  1.98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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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15] 시범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신생아의 신체적 돌

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처음 아버지가 되었을 때 대상자들은 신

생아를 돌보는 방법 외에 아버지됨의 경험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

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려하여[12-14] 아버지의 심리적 측면의 안정

을 위한 간호중재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퇴원 후 1-2주 사이에 교육에 대한 추후 조사

를 시행하였는데, 우리나라 풍습 상 출생 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산후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7] 이 기간에는 신생아 돌보기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아버지가 교육을 통한 효과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머문 기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0일 

내외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생아 돌보기 교육 후 아버지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기를 돌보고 

익숙해질 때인 퇴원 한 달 후에 사후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통

하여 교육이 실제로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1개월 후 조사를 했던 것은 적절한 연구 방법

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생아 돌보기 교육 후 실험군에게 교육 직후와 퇴원 한 달 후에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모두 30점 만점에 25점 이

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내용은 신생아를 돌보면서 알아

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과 아버지의 교육 요구 내용을 반영한 후 시

청각자료, 구두자료, 시범과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적

절하고 이해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교육시기는 처음 아버지가 되

어 신생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산모와 아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하기 전날 아기를 돌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교

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만족감이라고 생각된다[23].

교육만족도의 개방형 질문에서는 교육 직후와 퇴원 한 달 후에 

응답했던 내용은 비슷하였으며, 아기 모형으로 연습해 본 것이 도움

이 되었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였다. 추가로 교육 받고 싶은 내용

에 대해서는 교육 직후에는 분유 타는 방법, 질병인식과 대처법, 아

기와 아버지가 친밀도를 높이는 놀이, 마사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였고, 한 달 후에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 신생아 이후 아기 

발달과정과 관련된 교육 요구가 있었다. 아기의 발달은 시기마다 독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아기의 발달 과정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4] 생후 초기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가 아기와 놀아주는 것은 아기의 감정 발

달에 중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웃고 말하고 촉각자극을 주는 

것은 아기에게 안정감과 사랑감을 주는 한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9]. 따라서, 향후 간호사는 간호지식을 

간호활동에 접목시켜 역량의 자질을 충족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으

며[25] 아버지에게 신생아의 발달과정과 발달시기에 따른 놀이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

는 교육내용이 추가된다면 더욱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 소재 특정 일개 시립병원에 입원한 신생

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여 집단을 선택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의 위험과 아버지에 대한 교

육과 자료 수집을 모두 본 연구자가 주도하여 맹검을 시행하지 못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Melies의 역할결핍과 역

할보강: 예측과 처방의 패러다임의 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경험, 

역할 적응,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등이 아버지에게 미칠 영

향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많은 추가적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신생아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재

의 임상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퇴원 전 첫 아기 아버지에게 대상자

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디오, 구두, 시범 및 실습 교육을 통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제공한 것이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중재임을 입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교육 방법에 따른 교육 만족도와 추가 교육 요구내용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어려움을 파악하였으므로, 향후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면 간호실무에서 효율적인 간호중재로 적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시립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한 첫 아

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퇴원 전 제공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신생

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실

험 연구로 실시되었다. 실험군 아버지들에게 퇴원 전 비디오·구두

교육, 시범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50분 동안 1

회 제공하고 한 달 후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

험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아기의 

제대 관리, 황달의 이상증상 구별 등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에 대해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범과 연습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상 현장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으나 교육 요구와 중요도가 있는 만

큼 신생아실에서 퇴원 전 1회의 교육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임상간호 실무에서 활용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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